
작년 이맘때쯤 The Message라는 제목의 제가 만든 랩 

음악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몇 년 전 선교 프로그램 때

문에 인도에서 3개월을 지내며, 하느님께서 지난 제 삶 안

에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이루셨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는

데요. 그 이야기와 제 마음을 고백하며 남긴 일기로 다른 이

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길 바라며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사실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었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의해 유아세례를 받았

지만, 저는 신의 존재를 강하게 부정하였습니다. 가난한 집

안에서 자라다 보니 세상을 향한 막연한 분노와 원망이 많

았고,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신의 존재는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종교가 심신에 도움은 될지언정, 신 존재를 

믿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여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신을 믿지 말라고 설파하며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불만과 불신이 가득 찼던 청소년기에 힙합 음악

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빼먹고 친구들과 거리를 방

황하다가 저녁때는 힙합 클럽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세상을 

욕하며 분노를 쏟아냈지요. 고3 때는 그룹을 만들어 언더그

라운드 음반까지 제작했습니다. 그런 어두웠던 제 삶에 예

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한없이 큰 사랑과 자비

로, 저는 용서라는 선물을 얻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창작생활성가제에 입상했던 무대에서 저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엉엉 울기만 하였습니다. 지하 클럽

에서 마이크를 잡고 세상을 욕하며 노래하던 제가, 이제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벅차게 감사해서 노래를 전혀 부르지 못하고 울다

가 내려왔었지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가 생각납니

다.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요셉

을 통한 하느님의 섭리로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인간의 죄악마저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느

님. 그분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몰

래 들어오십니다.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고 기적처럼 눈

에 보이지 않더라도, 성실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통

해 선을 창조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와 상처로 어두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제가 가진 

힘과 능력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

합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창세 5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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